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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상담

성 영 모*

숭실대학교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기대수

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의 삶은 더욱 길어지고 이로 인하여 은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면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생의 4분의 1이상이 된 은퇴 이후의 삶

은 ‘제2의 인생’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은퇴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은퇴에 대

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은퇴에 관한 성경적 의의

를 조망해보았으며 은퇴의 관점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은퇴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인물들의

인생 후반기의 삶을 조명해봄으로써 은퇴에 관한 새로운 태도의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또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통하여 은퇴 이후의 노년의 삶에서 자아통합

을 어떻게 이루며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융의 분석심리학을 통하여 은퇴

이후 인생의 후반기의 과제로 개성화과정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것들을 적용해가면서 은퇴 이후의 노년의 삶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독교상담의 활용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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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가 당면하는

최대 이슈는 ‘은퇴’라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14.58%를 차지하

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712만 명(통계

청, 2010)으로 2010년부터 그들의 은퇴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노인

인구는 501만 6천명(통계청,2008)으로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6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

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머지않아 미

래 인간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될 것이

라고 전망되고 있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의 삶은 더욱 길어지

고 있으며, 최소한 전체 인생의 4분의 1이상

이 은퇴 후의 삶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혜경, 2008). 이에 은퇴 이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은퇴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

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한다.

은퇴제도가 일찍이 정착되고 사회보장제도

가 잘 정착된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

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정년 연령, 은퇴에

따르는 준비부족,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경제

적 역할 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은퇴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서구 선진국

보다 훨씬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

들이 많다. 이가옥과 이지영(2005)은 우리나라

에서 은퇴란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신현구(2007)는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미국의 경우 91%인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은퇴자의 56%가 은퇴 후

삶의 만족감을 보여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은퇴가 서

구와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릭슨에 의하면 인간은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통합을 이룰 수도 있고 절망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

은 다가오는 죽음에서 기인된 혼란과 무력감,

신체적 유한성, 상실 등이 개인을 자기몰입에

빠지게 한다고 기술하면서 이 단계의 위기를

해결한 결과로 얻어지는 지혜를 죽음에 직면

하여 삶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융은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와는 달리 인생

의 후반기에 와서는 우리 밖에서 찾았던 명예

나 인정받기나 성공 등을 이제는 우리 내면에

서 찾아야하며, 우리의 내면적인 조화에 관심

을 기울이고, 우리 내면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추구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경에서 은퇴의미를 살펴보자면, 사

실 성경 속에서는 은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나

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을 다한 후에 모세는 여

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일을 맡기

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건에서 은퇴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은퇴자들은 은퇴하고 나면 당장 정해진 일

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고 그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대한 허무함, 분노, 배

신감, 불안함, 후회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경

험하게 된다. 또 은퇴 후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거기다 건강과 경제

적인 어려움,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소외감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은퇴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은퇴라는 하나의 영적 항해를 순

조롭게 하기 위하여 지탱해 주고 인도해주는

은퇴자들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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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ggemann)

은 은퇴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방향설정

(orientation), 방향상실과 방황함(disorientation),

그리고 다시 방향재설정(reorientation)이라는 주

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은퇴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사

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에 대

한 다각적인 이해와 은퇴에 대한 준비, 은퇴

후 적응 등을 심리학적인 입장과 기독교적 입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기독교 상

담의 방향에 대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은퇴 용어의 정의

은퇴는 정의를 내리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

은 개념이다. 은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은

퇴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퇴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응답자의 은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정의이다. 이 정의

에 따르면, 자신이 현재 은퇴했느냐는 질문

에 그렇다고 응답을 하면 은퇴자로 간주한다

(Pames, Adams, Andrisani, Kohen& Nestel, 1974).

둘째,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른 은퇴의 정의

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 일이나 일자

리 찾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는 경우 은퇴자로 간주한다

(Gunderson & Riddell, 1993). 셋째, 노동시간이

나 임금수준에 따른 은퇴정의로서 노동시간이

나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축

소되는 시점으로 규정한다(Burtless & Robert,

1984). 넷째, 주요직업 중단과 관련된 은퇴의

정의이다. 이 정의는 이후에 직업 활동을 계

속 수행하게 될지라도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

던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 이후를 은퇴로 규정

하는 것이다(Barfield & Morgen, 1976; Morse &

Gray, 1983). 다섯째, 연금수급에 따른 은퇴의

정의가 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공적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 이후

를 은퇴로 규정하는 것이다(Atchley, 1976;

Campblle, 1979). 여섯째, 한국노동패널의 은퇴

정의는 은퇴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

고 지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소일

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있다.

은퇴 의미

은퇴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

건으로서의 은퇴를 들 수 있다. 이는 은퇴를

일종의 생활사건(life event)으로 생활 주기 상

전환점을 의미하게 되며 새로운 발달 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Antonovsky, 1990). 이

관점에서 보면, 은퇴는 인생 후기에 중년기로

부터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이정

표적 사건으로 사회적 역할, 개인적 정체감,

사회관계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다음으로는 역할(role)이란 측면에서의 은퇴

를 들 수 있다. 이는 은퇴자의 새로운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은퇴자는 은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

받게 된다(김미혜, 1983). 그러나 은퇴자는 은

퇴자라는 지위는 있지만, 그에게 부여된 구체

적인 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Rosow(1986)는 이를 ‘이름 없

는 역할’로 표현하였다(최성재, 장인협, 2002).

이러한 은퇴자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은퇴

자는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이 지

닌 특성들과 주변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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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hley, 1991). 마지막으로 과정(process)의 측면

에서의 은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직

업적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을 의미

한다. 즉 은퇴란 기대했던 새로운 지위와 역

할로 전이하는 과정이며, 그에 따라 종전역할

이 아닌 새로운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은퇴자라

는 새로운 지위와 역할의 속성 뿐 만 아니라,

은퇴 전부터 지녀온 개인적, 사회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과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은퇴는 공식적으

로 일에서 물러나는 전환기적 사건임과 동시

에 은퇴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단계

에서부터 은퇴 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전

과정에 해당한다.

은퇴를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보면, 이는 생

애 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Elder, 1995;

Elder & Johnson, 2003), 지속 이론(Atchley, 1998;

1999)과 역할 이론(Ashforth, 2001; Moen et al.

1992)이다. 특히, 생애 과정 관점은 은퇴전환

을 생애 주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라보며 사

람의 개인 이력과 특징, 은퇴 전환의 전후 사

정 및 맥락이 전환을 성취하는데 각자가 취하

는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은퇴

전환과 관련된 개인 특징은 개인의 인구통

계학적 상태 및 위치, 건강 및 경제적 상태

와 전환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Kim & Moen,

2002; Makino, 1994; Szinovacz, 2003)등을 포함

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전제는 개인이 이전

삶의 전환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길렀을수록,

과도기를 매끄럽게 수행할만한 특성을 보유하

고 있을수록 전환기를 적절하게 준비했을 가

능성이 크며 전환기를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

고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룩할 확률이 높다

는 것이다(George, 1993; Setterstern, 1998; van

Solinge & Henkens, 2008).

생애 과정 관점 외에도 연구자들은 은퇴

를 적응 과정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속 이론

(continuity theory)과 역할 이론(role theory)과 같

은 이론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지속이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생 패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의 경험 없이 전환기에 대응

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강조한다

(Atchley, 1989, 1999). 지속 이론가들은 은퇴를

은퇴자들이 그들의 사회관계와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은퇴생활 후에도 지속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조망한다. 따라서 지속이론은

라이프 패턴 유지를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성

공적이지 못한 은퇴 적응과 바람직하지 않은

전환기 특징들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한다

(Gallo et al. 2000; Wang, 2007). 이와 관련한

연구는 기능적 역량(Chirikos & Nestel, 1989),

은퇴 계획(Taylor-Carter, Cook, & Weinber, 1997),

기술과 능력의 전이성(Spiegel & Schultz, 2003)

등이 있다.

역할 이론은 역할 정지 및 퇴장과 은퇴 과

정에 포함된 역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이 특정 역할에서 높게 투자된 정도만큼,

자아존중감은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다고 한다(Ashforth,

2001). 따라서 은퇴는 역할 이행으로서 특징지

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직업 역할의 박탈 혹은

약화와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 주민 역할의

강화를 포함한다(Barnes-Farrell, 2003). 더 나아

가, 역할 이론은 역할 이행이 바람직한지 혹

은 개인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지의 정도

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은퇴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Adams et al. 2002,

Thoits, 199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퇴를 설

명하고자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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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가정과 쟁점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은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은퇴 전

환과 적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 모두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은퇴에 대한 견해의 합일점을 찾

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연구들은

은퇴가 노년기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큼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Mo Wang & K.S.

Shultz, 2010).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란 위기로 인식하는 연

구결과가 많은 반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은퇴

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

다고 주장하였다(이가옥, 이지영, 2005). 은퇴

에 대한 만족도가 미국의 경우 91%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은퇴자의 56%가 은퇴

후 삶의 만족감을 보여 미국 은퇴자들에 비해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의 은퇴가 서구와는 다른 의미가 있

음을 알 수 있다(신현구, 2007).

은퇴에 관한 성경적 의의와

성경 속 인물의 고찰

은퇴에 관한 성경적 의의

은퇴는 현대 산업 사회에 접어들어 생긴 개

념으로 농경사회에서는 규정하기 어려운, 비

교적 최근에 발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에는 은

퇴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산

업화된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직장에서 물러나

는 은퇴라는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

로 성서적으로는 은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고찰

해 보면 모세나 엘리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을 다한 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건에

서 은퇴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

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은퇴 의미를 성서적 관점

에서 보면,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을 거쳐 약속된 땅에 이르는 출

애굽의 대장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모습은 바로 평생 동안 일의 속

박에 얽매어 있는 모습과 같고, 은퇴는 그 일

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구원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

든 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은 하였지만, 미지의 광야생활로 들어가

40년의 광야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를 개선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은퇴한 후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맞

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되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은퇴 후

에는 은퇴 전 힘들었던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 일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

(출 16:1-3). 이와 같이 은퇴 후 다시 돌아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수르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마라에

이르러 물을 찾았으나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퇴 한 후 미지의 삶을 살아

가는 동안 쓰라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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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출 17:1-3). 우리는 은퇴 후 이러한 광야

의 삶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배우면서 살아

간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새로운 창의적 활동과 삶의 의욕을 가지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바쁜 직장생활로 인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신앙의 삶에서 은퇴 후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볼 기회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는 영적인 순례의 항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 즉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활용할 기회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바

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은퇴는 일로 인한 보수나 지위나 인정받기

등 직업에서 받던 혜택을 떠나 하나님으로부

터 받을 혜택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할 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 앞

에 갈 때까지 은퇴도 없고, 강제퇴직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란 없

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에서 은퇴하지만 이웃

을 섬김으로써 또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활동

외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 길을 계속 찾아야하는 것이다. 성경

에서 말하는 은퇴는 삶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퇴 후부터 중요한 삶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경

적으로 보면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적

순례의 길을 계속하는 항해라고 할 수 있다

(정찬인, 2006).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는 은퇴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때로 보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

나야할 것은 떠나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reorientation), 자기 자신을 재정립하고 갱신하

며 미지의 새로운 도전에 응하고 결단을 내리

는 시기로 보는 것이다. 결국 은퇴는 인생의

뜻을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

속하기 위하여 자기 갱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본 은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 소임을 다 마치고 맡은 소명을 내려놓을

때를 은퇴로 보고자한다. 이렇게 볼 때 그들

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하고 그 소명을

후손들에게 또는 후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성공적인 은퇴의 모

습과 실패한 은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먼저 성공적인 은퇴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 소명 인계에 성공한 모세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신명기 31:7) 하나님

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다.(신명기 33장) 모세는 은퇴하

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 축복하고, 이

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성공적

인 은퇴는 자신이 맡아온 소명을 완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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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들이 다음세대에 이어져 가도록 인계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이 역할을 성

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두 번째, 후계자가 소명

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물려준 엘리야이

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

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아가 그리

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당신을 따르니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왕상 19:19-21) “엘리야

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죽기 전에 자기 대

신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마

지막으로 감당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왕하 2:14) 성공적

인 은퇴는 자신이 하던 사명이 자신에게서 끝

이 나지 않고 다음 사람, 다음 세대에 이어지

도록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맡은 그 사람

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준 요셉이다. 요

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

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

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

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겠다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급에서

입관하였더라.”(창 50: 24-26) 요셉은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후손들에

게 정확히 알려 주고 그들로 행하게 하는 모

습이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목표와 어디로 가야할지를 명확하게 해주

고 떠난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방향상실과 방황함(disorientation)에 대비

해서 방향재설정(reorientation)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주며 자신의 소명을 마친

다. 네 번째, 역할 이행에 성공한 웃시야 왕이

다. “웃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

었고, 나병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

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대하 26:16-23)

질병이나 정변으로 인하여 왕권을 탈취한 북

이스라엘의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왕들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후계자에게 왕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웃시야 왕은 자신이 죄

를 범함으로 나병이 생기자 별궁에서 살면서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잘 다스

리도록 한다. 자신이 물러 날 때에 깨끗하게

자신의 일을 다음 사람에게 바르게 넘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웃시야 왕은 자신의

후반기에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아들에게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물려

주면서 자아의 통합을 이룬 것이다. 마지막으

로 역할의 경지를 완성한 시므온이다. 시므온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

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중의 구원을 보았사

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눅

2:29)라 노래하고 있다. 시므온의 이 기도는

생애 관한 한 여한이 없는 노인이 후회 없는

죽음을 앞두고 올린 은퇴의 기도라 볼 수 있

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가 누린 삶의 은총

이란 고적 성전 주변을 맴돌면서 가난과 억압

의 현실을 감내하는 메시아의 희망이 전부였

을 것이다. 그런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자마자

그 분이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희망의 불꽃

인 구세주임을 알고 그를 노래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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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떠맡을 역할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그는 자신이 떠날 적절한 때를

알고 죽음을 흔쾌히 수용할 자세를 보인다.

그리고 그는 퇴장한다. 아름다운 은퇴의 모습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실패한 은퇴

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신체 초월에 실패

한 이삭이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아버지가 야

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심히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

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

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창 27: 35-41) 이삭

은 임종을 앞두고 자식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

당함에 있어 자신의 눈이 어두워 에서와 야곱

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제를 뒤바꾸어 축복을

하게 된다. 이삭은 신체초월을 이루지 못하고

임종을 앞둔 시점까지 신체 몰두에 빠져 자신

의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후대에까

지 끊임없는 갈등을 초래하게 하였다. 둘째,

자아 분화에 실패한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

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

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

가 되니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으

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

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

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기드온

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사사기 8:

27-35)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에 두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

게 만드는 죄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기드온

이 죽자 이 민족은 곧장 바알에게로 돌아갔다.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

지 못하고 죽자 민족 전체가 바알에게로 돌아

가는 엄청난 일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일어

난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드온의 온 집안

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후대 받지도

못하였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작업역할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은퇴 이후 민족과 후손

에게 목표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해주지

못해 자기 민족과 후손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

게 되었다.

심리학으로 본

인생 후반기와 그 과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로 본 은퇴

은퇴는 인생주기에서 성인후기에 해당하고,

에릭슨(1978, 1982)이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

의 마지막 단계인 8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에 의하면 인간은 마지막 단계에

서 자아통합을 이룰 수도 있고 절망을 맛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에릭슨이 처음 이 개

념을 제안하였을 때 그는 중년기 성인으로서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인생의 최종적 발달을

가정하고, 자아통합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타

인이나 사물을 돌보고 보살핀 사람은 인생의

유한성과 실망을 극복하고 승리감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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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릭슨이 70-80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인생의 최후 단계를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에릭슨은 다가오는

죽음에 기인된 혼란과 무력감, 신체적 유한성,

상실감 등이 개인을 자기몰입에 빠지게 한다

고 기술함으로써 초기에 강조한 보편주의나

이타주의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는 이 단

계의 위기를 해결한 결과로 획득되는 지혜를

죽음에 직면하여 삶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

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물론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위기의 부정적

해결의 결과(불신감, 죄책감, 혼란, 고립, 자기

몰두 등)로 자아통합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감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시간이

너무 짧고 그들의 인생은 실패했으며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들은 다가올

죽음을 조용하게 수용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타인을 원망하면서 강한 우울증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에릭슨 이론의 자아통합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바툴러(Butler, 1968)는 인생회고(life

review)를 제안하였다. 인생회고란 지나간 세월

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경험과 갈등을 의식

화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창조적인 정리 작업

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바툴러는 인생회고는

성인후기의 정상적이고 보편적 경험이라고 주

장하였다. 인생회고과정을 통하여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화해하고 인생의 미진한 부

분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노인들은 자신의 인생이 낭비

되었고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며, 이제는 그것

을 보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으로 괴

로워하고 우울해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자아

통합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로버트 펙(Robert Peck, 1968)은 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년기

의 심리적 발달에 관한 에릭슨의 논의를 확장

하여,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

기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위

기를 강조하였다. 이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해

결하기만 하면 자신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보

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첫째로, 자아분화 대 작업역할 몰두이다. 은

퇴에 즈음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역할 이

상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직업역할이외에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력과 자신

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에는 자신의 일 역할과 상실을 넘어 자기 스

스로를 탐색하고 이전에 인생에서 지향하고

구조화했던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관심

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자아가 직업

에서의 자신들의 과업의 총체보다 더 풍부하

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신체초월 대 신체몰두이다. 일반적

으로 노화와 함께 일어나는 신체적 쇠퇴는 두

번째 위기를 나타낸다. 신체적 상태에 관한

걱정을 극복하고 이를 보상할 다른 만족을 구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로버트 펙은 이것을

‘신체초월 대 신체몰두’라고 하였다. 행복한

생활의 기본으로 신체적 건강을 강조해온 사

람은 어떤 기능저하나 고통과 아픔에 의해 쉽

게 절망감에 빠진다. 신체에 몰두하는 대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완벽한 건강상태

에 좌우되지 않으며 다른 활동을 강조하는 것

이 신체적인 불편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로, 자아초월 대 자아몰두이다. 노인들

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업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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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의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심

을 초월하는 것이며, 다가올 죽음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Peck은 이 위기를 ‘자아초

월 대 자아몰두’라고 하며, 예상되는 죽음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성취가 될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행복과 안녕에 기여함으로써 자아를

초월할 수 있다.

융의 분석심리학으로 본 인생의 후반기와 그

과제

인생의 후반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

야하며, 어떤 과제를 성취해야 하는가? 융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신

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주

장한다. 인생의 전반기와는 달리 인생의 후반

기에 와서는 밖에서 찾았던 명예나 인정, 성

공 등을 내면에서 찾아야하며, 여태까지 소중

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만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에서는 사회

적인 성공을 바라고, 사회적인 명예를 바라며,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송에 목말라 했

다면,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조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내면에서 진정

으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 인생의 후반기로 들

어서면 자신이 여태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

각해왔던 세속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정말 가

치 있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존재

전체로 인정하고 그 세계에 헌신해야하는 것

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래 세속적인 것

과 초월적인 것 모두가 필요하며, 인생의 후

반기에서 이 양자를 통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속

적인 것에 몰두하기 쉬운 의식적인 측면과 초

월적인 것에 관계 깊은 무의식의 측면을 통합

해야한다는 것이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개

성화과정이라고 불렀다. 개성화란 인격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게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

는 무의식적 요소들이 있으며, 그것이 무의식

적으로 남아있는 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구조에는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외적인격과 내적인격, 등 서로 반대되는 정신

요소들이 있으며,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상

보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면서 우리의 정신 전

체를 통합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

식을 탐구하여, 무의식 속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을 융은 개성

화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1)

인생의 후반기의 개성화과정

융에 의하면 개성화과정의 첫 번째 과정

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과정이다. 인간의 정

신 구조는 크게 의식(consciousness)과 무의식

(unconsciousness)로 구분하였다. 융은 인간에게

는 오직 개인적인 체험의 세계와 관계되는 개

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ness)과 이외에

1) 개성화과정은 대개 꿈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졌

다. 즉 꿈속에 나오는 무의식의 상징들을 분석하

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의

식화하여 우리의 정신에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다. 그러나 꿈 이외에도 융은 적극적 상상을 통

해서도 무의식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C.G.CW.Ⅷ.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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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전체의 역사와 체험기록이 담겨져 있는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ness)이 존재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에 자기 자신을 의식세계와 동일시하고 무의

식은 있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러나 무의식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

며,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

를 망각하거나 억압하거나 억제해버리면 의식

의 영역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히 정신세계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 육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만한 계

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식의 표면에 떠올라

인간의 행동과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개성화과정의 두 번째 과정은 자아와 그림

자의 통합이다. 자아란 한 사람이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느낄 때 그 느끼고 있는 정신적

내용 전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긍정적

인 것이다. 그러나 자아 뒤편에서 햇빛을 받

지 못하는 응달을 그림자(shadow)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는 응달 속에서 햇빛을 받지 못해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열등하고 기형이

되어버린 정신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

리가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할 때 그

림자는 더욱 더 짙어져서 인격은 분열되고 말

것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있는 모

습 그대로 인정하고 발달시킬 때, 그 그림자

는 짙은 색조가 옅어지고 우리 인격 전체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특별히 인생의 후

반기에서는 인생의 전반기에 발달시키지 않아

그림자로 된 부분들을 우리 인격에 통합시켜

야할 것이다.

개성화과정의 세 번째 과정은 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스의 통합이다. 융은 외적인격을

페르조나(persona)로, 내적인격을 아니마/아니무

스(anima/animus)라고 부른다. 외적인격은 자아

가 바깥 세계와 만나서 살 때 작용하는 정신

적 요소이며, 내적인격은 인간의 내면적 상태

를 드러내 보이고 의식을 인격의 내면과 만나

게 해주는 정신적 요소이다. 마치 희극배우가

그의 내면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무대 위

에서 늘 웃거나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수행해

야하는 것처럼 은퇴자들 역시 평생 페르조나

가 해야 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왔다. 물론 어떤 사람

이 자신의 페르조나에 충실해서 사는 것은 대

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페르조나는 어디까

지 우리 인격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융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내면적 인격을 아니마(anima), 여성에게 나타나

는 내면적 인격을 아니무스(animus)라고 불렀

다. 우리는 아니마, 아니무스의 왜곡을 노인에

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젊었을 때 매우

남성적인 사람이 노인이 되자 소심하고 심약

하게 변하거나, 젊었을 때 온화하고 우아하던

부인이 늙은 다음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고집

불통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평상시에 내면에 자신의 성적특성과 다른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특성 역시 발달시키며 자신의 인격에 통합해

야하는 것이다. 그래야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

며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개성화과정의 네 번째 과정은 외향적인 태

도와 내성적인 태도의 통합이다. 융은 인간의

정신적 태도에는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

가 있다고 한다. 외향성이란 관심의 초점을

자신의 밖에 두고 있는 정신적 태도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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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란 관심의 초점을 자신의 내면에 두고

있는 정신적 태도를 말한다. 인생의 전반기에

는 보통 외향적인 태도가 주종을 이루는데 그

것은 인간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서였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우울과 회한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

람들은 외향적인 태도와 내성적인 태도를 모

두 발달시켜야 한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인

은퇴 후에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성적인 태

도가 더욱 필요하다.

인격의 통합과 주체적인 자기

인간의 정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것들은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루고 있다. 그

러나 은퇴 후 인생의 후반기에 위기가 나타난

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 통합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반대되

는 정신적 요소들이 통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

정신이 인생의 전반기에 사회에 대한 적응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균형이 깨어졌는데 이

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신

호를 보내는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데 몰두해왔다면 이제는 삶의

또 다른 과정인 노후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한

다.

융은 인생의 후반기의 위기란 전일성

(wholeness)에의 부름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름에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은 전

일적인 존재이며 그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온

전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정신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우

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

리는 먼저 내면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많

은 정신적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 요소들을 억압하지 말아야한다. 그

요소들이 만일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열등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을 억압하기보다 그것에 왜

그렇게 어둡고 위험한 색조를 지니게 되었는

가를 파헤쳐보고 그 요소에 진정한 내용이 무

엇인가를 밝혀야한다.

융은 이런 정신적 요소 모두를 통합하는 과

정을 개성화과정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정신

내면의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발달

시킨 다음 인격에 통합함으로써 원만한 인격

에 도달하여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2)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아

중심적인(ego-centered)태도를 버리고 자기중심

적(self-centered)태도로 살고 세상중심적인 태도

를 버리고 내면 중심적인 태도로 살며, 성취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의미 중심적 태도로 살

아야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

려 살 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의 삶을 어렵

지 않게 넘길 수 있게 된다.

우리 정신에 자기(Self) 같은 완전상이 들어

있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켜야한다는 삶의 명

령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퇴 후 인생

의 후반기에 우리 삶을 세우느라고 삶의 진정

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인생의 후반

기에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인 자아통합을

이루어야한다.

2) 미국의 프로이드학파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 역

시 노년기의 과제를 자아통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노년기에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아를 통합하고 그 통합된 상태 속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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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에 대한 기독교 상담

은퇴에 대한 기독교적 준비과정

은퇴에 대한 성경적 의의와 인물들을 살펴

본바와 같이 기독교 관점에서 본 은퇴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을 다한 후

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은퇴를 성서적으로 이해해보자면,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을 거쳐 약속된 땅에 이르는 출애굽의 대장

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이 은퇴를 영적인 긴 여정이라고 볼 때 기독

교적 은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리처드 모간(1992)은 은퇴의 단계를 준비단

계, 밀월단계, 권태단계, 삶의 방향 재조정단

계, 안정단계 그리고 은퇴 종식 단계로 보고

있다. 리처드 모간은 은퇴를 영적 여행과 같

다고 보고, 영적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심

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

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모간은 은퇴를 넘어

뜻 깊은 목표를 설정해야하는데 그 목표설정

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수

행하여야한다고 하였다.

첫째, 일에서 손을 때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이다. 구약성서 민수기에 은퇴에 관

하여 언급한 곳이 있다. 레위사람이 쉰 살이

되면 회막 일에서 은퇴한다. 그러나 은퇴한

레위사람은 시나이 사막에 있는 은퇴자 양로

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남아서 자원

하여 젊은 제사장들의 일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민 8:24-26) 은퇴시기의 주요과제는 하

던 일에서 손을 떼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

색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

운 일을 주신다. 이 새로운 일에 응답할 때

새 기쁨이 온다.

둘째, 분주한 일을 떠나 영적인 일에 몰두

하기이다. 융은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말하면

서 각각 할 일이 다르다고 했다. 중년이후에

는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릴 때이고, 특히 노

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노년기에는 인

생을 돌이켜 보면서 조용히 명상하고 기도할

때이다. 젊었을 때 인생의 돛을 달고 항해하

던 시기는 지났으니, 이젠 돛을 내리고 항해

속도를 늦추어야할 때이다. 은퇴는 안식의 때

이지 분주히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고 말하였

다.

셋째, 일의 중심무대를 떠나 무대 측면으로

이동하기이다. 은퇴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집

중조명을 받던 무대중앙을 떠나 가장자리로

옮겨가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던 일,

자신이 가진 직책과 권한이 자신의 가치와 자

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말해주었다. 그

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야한다. 자신

의 가치를 인정해주던 모든 것을 비워야한다.

그것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빌 2:7)분을 만나는 길이다.

넷째, 독립된 삶에서 상호의존적인 삶으로

옮겨가기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처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

라지 않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다. 결국 우리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신의 약함

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최종수, 2001). 그런 뜻

에서 은퇴는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일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또 돌보심과 은혜

에 의지해서 살 수 밖에 없는 복된 시간을 맞

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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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를 위한 기독교 상담

은퇴자들은 은퇴하고 나면 당장 정해진 일

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고 그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대한 허무함, 분노, 배

신감, 불안함, 후회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경

험하게 된다. 또 은퇴 전에는 소속과 역할이

명확하고 일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느

끼며 살 수 있었고, 성취하는 일에 따라 인정

을 받아왔는데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것을 한

꺼번에 잃게 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 상실감

을 경험하게 된다. 거기다 건강은 점차 나빠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소외감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게 된다(정찬

인, 2006; 강지숙, 2007; 김나연, 2007). 이와

같은 은퇴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을 잘 극복하고 은퇴라는 하나의 영적 항해

를 순조롭게 잘 하기 위하여 지지해 주고 인

도해주는 기독교 상담이 필요하다.

로버트 펙(1968)은 노년기의 심리적 발달에

관한 에릭슨의 논의를 확장하여, 노인들이 심

리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위기, 즉 자아분화 대

작업역할 몰두, 신체초월 대 신체몰두, 자아초

월 대 자아몰두를 강조하였다. 이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자신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

을 개성화과정이라고 불렀다. 개성화란 우리

의 인격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게 되는 경지

에 도달하는 것이다. 융은 인간의 정신구조에

는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외적 인격

과 내적인격, 등 서로 반대되는 정신요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상보적인 관

계에서 작용하면서 우리의 정신 전체를 통합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이

바로 개성화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구약학

자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ggemann)은 인

생에 대하여 시편의 주제를 들어 이야기하

면서 방향설정(orientation), 방향상실과 방황

함(disorientation), 그리고 다시 방향재설정

(reorientation)이라는 주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

였는데, 이러한 주제는 은퇴생활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은퇴 후에 노년의 위

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통합과 개성화과정을 이

루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화과정

과 자아통합의 작업을 돕기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은퇴자들을 돕기 위한 기독교 상담을 위하

여 구체적으로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은퇴 준비에 대한 상담이다. 폴 투르

니에(Paul Tournier)는 “사람들이 일에 너무 몰

두한 나머지 흔히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가 은퇴할 때가 되자 깜짝 놀라게 된다”고 말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은퇴를 맞이할 때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3)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애취리(Atchley)는 은퇴 역시 계속되는

3) 대한 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노후를 준비하

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즉 노후자금

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32.4%에 불과한 반

면 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22.5%나 되었다.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p.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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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은

퇴는 시기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따라

서 은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철저

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에 대한 준비는 재

정적인 준비뿐 만아니라 주어진 남은 삶을 어

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심리적, 영적

문제를 포함해야한다. 교회공동체내에서 교인

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 은퇴 후 적응을 위한 상

담이다. 처음 은퇴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간섭 등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여러 가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사별한

사람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시간이 지나

면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기까지 애

도과정이 필요하듯이 은퇴자에게도 충격을 완

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특

히 은퇴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배반감, 분노,

허무감, 불안함, 후회스러운 감정 등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돌봄도 필요하다. 사실 누

구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데, 은퇴자들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는 것은 큰 충격이요 위기이다. 이러한 위

기상황을 잘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

는 것은 앞으로의 남은 삶의 질이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공동체는 교회 내

에 ‘은퇴자 치유상담소’를 개설하여 목회자 또

는 상담자가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일정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소화하고

재정립하여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소중한 은퇴 후의 삶을 보다 더 의

미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은퇴

후 의미 있는 역할 부여와 상담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맡은 역할은 자신의 정

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며 역할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해 나가게

된다. 은퇴 전에는 이러한 것을 직장을 통하

여 해결되어졌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마땅히

주어진 역할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아정체감이

흔들리고 인생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기 쉽다.

현시대의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지난 세대와는

달리 대부분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위 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4)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

다. 따라서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적절한 역

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자존감을 되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 목회자,

상담자의 적극적 돌봄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

서도 은퇴자들은 기존의 사역들까지 내려놓아

야 되는 교회풍조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역할

을 부여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 또는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

는 일을 개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은퇴 전

에 쌓았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덕목들

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 부여를 해 주는

것은 수십 년 사회생활로 갈고 닦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며, 은퇴자들에게는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기 때

문에 교회공동체에서 지역 내에 있는 정부기

관과 연계하여 은퇴자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4) 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란 뜻으로 일본경제 캐스터

니시무라 아키라와 하타 마미꼬가 펴낸 ⌜여자

의 지갑을 열게 하라⌟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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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도 것도 매우 중요

하고 필요한 일이다. 네 번째, 관계증진을 위

한 상담이다. 프로이드는 사랑하고 일할 줄

아는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랑은 모든 관계로 볼 때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는 은퇴 전에는 일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없어

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 가졌을 수도 있

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고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

로 사람과의 관계인데 일을 통해서 가졌던 이

해중심의 관계보다 이제는 사람중심의 관계,

즉 진정으로 이해하고 주고받으며 감사할 줄

알고 돕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관계 경험을 교

회공동체 안에서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

회공동체내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은퇴자들

의 소외감을 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교회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건강과 죽음 준비를 위한 상담도 필요

하다. 은퇴 후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중

요성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건강은 특히 다

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인도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죽

고자 하는 열망과 더욱 큰 연관을 갖는다. 교

회공동체 내에서 노인대학에 치중되어있는 많

은 프로그램들을 아직 자신이 노인대학에 들

어가기를 꺼려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을 만들어 은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이다.

여기서 목회자나 상담자는 은퇴자들을 신체

적, 영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돌봄으로써 이

들이 은퇴 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자아통합

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14.58%를 차지하는데, 2010년부터 그들의 은

퇴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에서 베이비부머가 당면하는 최대 이슈는 ‘은

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6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

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의 삶은 더욱 길어지고 있으며, 최소

한 전체 인생의 4분의 1이상이 은퇴 후의 삶

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퇴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기

독교 상담의 방향을 조명해본 결과, 은퇴에

대하여 심리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통합을 이루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에릭슨에 따르면 자아통합을 자

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두려움 없이 죽

음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생의 최후 단계에서는 이 마지막 8

단계의 위기를 잘 해결한 결과로 획득되는 지

혜를 죽음에 직면하여 삶 자체로부터 죽음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융은

인생의 후반기에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인생

의 전반기와는 달리 인생의 후반기에 와서는

우리 밖에서 찾았던 명예나 인정이나 성공 등

을 벗어나 우리 내면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융의 분석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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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속적인 것에 몰두

하기 쉬운 우리의 의식적인 측면과 초월적인

것에 관계 깊은 무의식의 측면을 통합해야한

다는 것이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

는 과정을 개성화과정이라고 불렀다. 개성화

란 우리의 인격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게 되

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융은 인생

후반기의 과제는 개성화과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은퇴에 대하여 성경적으

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 즉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

는 일에 활용할 기회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때이며, 삶의 방향을 재

조정하고(reorientation), 자기 자신을 재정립하고

갱신하며 미지의 새로운 도전에 응하고 결단

을 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성경 속에 나오

는 은퇴에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은퇴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인생의 종

착지가 아니라 영적순례의 길을 계속 항해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회의 당면과제로 부각

된 은퇴자들의 문제를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른 접근과 분

석심리학적인 접근과 함께 성경속의 은퇴에

성공한 인물들을 통하여 은퇴자들의 은퇴에

대한 준비, 은퇴 후의 삶의 적응, 그 이후 인

생후반기인 노년기의 삶과 인생의 마지막 단

계인 죽음에 대한 준비를 돕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안 중의 하나로 심리적 회복뿐만

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포함한 기독교

상담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기독교 상담은 영성을 바탕으로 은퇴

자들이 은퇴 후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은퇴자들이 자아통합을 이

루어 은퇴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다가 자신

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

에 직면할 수 있도록 기독교 상담자들은 기독

교 상담을 통하여 이들을 잘 도와야 할 것이

다.

둘째, 기독교 상담은 영성을 바탕으로 은퇴

자들이 인생의 전반기와는 달리 인생의 후반

기에 와서는 밖에서 찾았던 명예나 인정이나

성공 등을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 은퇴자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개성화 과정을 잘 이루어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독교 상담자

들은 기독교 상담을 통하여 이들을 잘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상담은 은퇴자들이 은퇴 전에

는 일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 가졌을 수도 있는 이들을 위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

면서 영적 항해를 순조롭게 하도록 이들을 도

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은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사회가 당면

하고 있는 은퇴자들에 대한 문제를 교회공동

체에서 감당해주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구체

적으로 은퇴준비에 대한 돌봄, 은퇴 후 적응

을 위한 돌봄, 은퇴 후 의미 있는 역할 부여

와 돌봄, 관계증진을 위한 돌봄, 그리고 건강

과 죽음 준비를 위한 돌봄이다. 결론적으로

은퇴자들이 은퇴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돌봄 등이 필

요한데 그와 더불어 영적인 돌봄도 자아통합

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임으로 교회공동

체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은퇴자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잘 적응해 가며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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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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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Counseling and the Understanding of Retirement

Young Mo Sung

Soongsil University

Baby boomers have started to retire with full scale since 2010 in Korea. The retirement has emerged

as an biggest issue because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provides an aging society more longer lifetime

after retiremen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span, the life time after retirement, which is

more than a quarter of whole life span, is to be regarded as ‘Second Life’ and emerges as an important

part of lif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tirement in multi-lateral approaches and to provide the

direction for Christian counselling for retirees. In this study, the Biblical meaning of retirement and the

successful and failed later part of lives of the people in the Bible were investigated.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achieve self-integration and live meaningful life in old age after retirement in terms of

Eric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al stage and how to actualize individualization as in Jungian

psychology. Lastly, it looked into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to help the retirees adapt to

retired life.

Key words : retirement, individualization process, self-integration, Christian 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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